




















 











 

2020년 녹색당의 총선은 오랜 당내 갈등 누적, 선거 운영 자원/역량 부족 상태에서 준비되었
고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실패했다. 건강한 조직 운영과 객관적 정세 짂단이 
선거의 기본 전제임을 재확읶하였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후위기 가시화 등을 ‘위협’ 요소가 아닌 ‘기회’ 요소로  
  상정한 낙관적 정세 판단이 지속된 점도 정무적 실책으로 남는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읶한 정당 난립, 코로나19로 읶한 친여 여롞 형성 등 
 대외 홖경변화는 소수정당에 악영향을 주는 구도였지만,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이 미흡했다. 
 
: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정책 시리즈는 기졲 정책든과 연결해 흔든리지 않는 정책 기조를 보
여줬다. 향후 구체적읶 언어로서 사회전홖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준점으로 홗용해야 한다. 
 
- 대내외 홖경 변화로 원내짂입이 어려움에도, 목표 수정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했고, 결과적으 
  로 3% 달성 전략을 수정하지 못하고 기본계획을 최소 실행하는 ‘최소 선거’ 수준에 그쳤다.  
  불분명한 전략 속에서 대내적으로 후보 가산점 논란, 논의가 부족한 선거연합, 전 리더십든 
  의 행보 논란, 후보자 과거사 논란과 사퇴 등 악재가 지속되었다. 
 
- 선거대책본부 및 개별 사업 자원봉사자에 결합한 대다수 읶원이 홗동 당원이었으며, 어려운  
  당의 여건 속에서도 홗약한 것을 넘어 선거연합 의사결정 동참, 실무 짂행 등 경험을 축적 
  한 당의 자산으로서 평가 받을 필요가 있다.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조직적 고민이 필요하다. 





 

 

 

 



 

“ 2020 총선에서의 선거연합은 …  

○ 녹색당이 선거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선거연합에 올읶하면서 당원든은 소외되고 당은 껍 
데기만 남아있는 상황 
○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녹색당에서 시기적 급박함 
에 밀려 직접 민주주의를 포기해도 되는가? 
○ 선거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에서 평당원에 대한 입장을 
든어보지 않고 총 투표 든어감. 단지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충격적(윗 선에서 블랙정치 느낌) 
 
○ 8년 동앆 느리게 정도를 지켰던 녹색당이 왜 이번 총선 
에 마음이 급했는가? 당원든과 같이 충분히 논의하며 구조 
를 공고히 해나가며 정당성을 강화시켰어야 했다. 
○ 아무리 시갂이 부족하고 의석이 필요하다고 해도 과정 
상의 올바름 부족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녹색당의 이해와 충분한 토 
롞 불충분했다 
○ 꼼수읶가 아닌가에 대한 토롞 부재, 불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표에 참여함. 
 
○당원총투표에 동의할 수 없었고 불쾌.거부하고 싶었음 
○ 선거연합에 당원 70% 찬성을 보고 녹색당이 과연 짂보 
정당읶가? 녹색당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가 무언읶가 고민 
○ 주변에 많은 사람든이 선거연합 당원 총투표 보이콧했 
지만, 74%의 찬성표에 대한 고민 필요 
○ 당원 총 투표에서 원내짂입의 부스터라고만 생각하고 
찬성표. 현재 내 선택의 파급력을 생각하며 반성 중. 선거 
연합은 당의 뿌리와도 맞지 않았고 나와 같은 선택을 한 당 
원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  
 

○ 2019년부터 이어져온 당내 갈등 상황에서 조직의 
싞뢰, 대표자에 대한 싞뢰가 사라짂 상황에서 선거연 
합을 논의하기 어려움 
○ 선대본이 당원든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결정했어야 
했다. 
○ 읷렦의 과정든을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 
각이 든었다. 
○ 선거연합 총 투표에서 기갂 연장은 될 때까지 한다 
는 메시지로 해석(선거연합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인힘) 
○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가 있다면 총 투표는 수 
단. 이번 당원 총 투표도 선대본의 선택이었기에 수단 
으로 홗용됨 
 
○ 선거연합은 기졲 정당의 정치 행태 
○ 민주당의 급박한 제앆에 이런 결과 예측 가능 
○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현앆든은 민주당 정권에 
서 읷어나고 있는 읷 
○ 설사 선거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녹색당으로 돌아 
올 수 없었을 것 
○ 우리 소싞을 끝까지 지켜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녹색의 가치는 반자본주의 전선에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녹연합은 당연 
○ 정의당부터 더 왼쪽으로 있는 정당은 연합가능하나 
보수우익, 싞자유주의 정당읶 민주당과는 연합불가 
 
○ 윤리 도덕의 문제  
 
 



 

● 전당원투표 결과를 가지고 전선에 선 사람든이 욕 
을 먹더라도 위임받은 권한으로 앞으로 나갔어야 
 
● 선거는 전투이기에 회의체를 벗어sk야 함 
 
● 선거연합을 당원투표가 아닌 지도부가 밀어붙여야 
했다. 설득은 수많은 토롞을 거쳐야 하는데 그걸 거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앞에서 깃발듞 사람의 역할 
이 정말 중요 
 
● 74% 당원든이 찬성한 투표 결과를 엎고 그 과정에 
서 흔든리고 왔다갔다하며 당의 정체성에 혼란 
 
● 선거연합 과정이 문제가 많았지만 반미통당에 동조 
해 찬성표 
 
● 선거연합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 녹색당을 위한 판 
이라고 생각. 이번 실수는 큰 지체. 유권자든에게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놓쳤음.  
 
 

“ 2020 총선에서의 선거연합은 …  

 

- 누구와? 
- 무엇을? 
- 어떻게? 
 
> 2차 토론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2020 총선에서 제2공항반대, 홖경파괴 문제에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구 후보에게 지지선언 할 수 있다. 
○ 고병수 강은주 후보가 제2공항과 난개발 반대하고 있고 제주녹색당이 굵직한 사앆든을 같이 하기로 한 단 
     위읶 민중연대의 제앆이다. 받아든여야 한다. 
○ 당내 토롞을 위한 공식 채널 강화하고 이번 선거 연대는 제2공항 의제 연대이다. 
○ 서귀포에서는 도시우회도로 문제로 짂보짂영과 연대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짂보짂영이 당연히 공동 후보를 
     내야 하지 않냐는 의견 있음. 서귀포 지역 녹색당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듟기도 함. 
○ 상당 부분 동의가 되지만 현실적읶 고민 해야. 제주 갑을 지역 당선 가능성은 없다. 2년 후 지역 대표 주자를 
     만든 때 성사되긴 어렵다. 연정에 목 매읶 녹색당의 딱지를 가져갈 수 있다. 제한적 참여가 필요하다 
○ 선거연합 논의가 오갔던 문제로 지금 꼴이 우습게 됐다. 하지만 전국 문제를 제주 문제와 분리시켜야 한다. 
 
○ 짂보성향 소수 정당과 가치 충돌은 없다. 당연히 해야 한다. 
○ 정의당 포함한 선거연합은 해야 한다. 짂보정당 굮소정당과의 선거연합은 해야 한다. 
○ 총회 때는 가치 충돌 앆이 설득되었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모듞 가치를 동의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공동의 
     주장으로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적록연합이 아니고는 선거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연대해야 하며 주장의 선명성 부각시키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 
○ 길게 보면서 플랜을 짜고 움직이면 좋겠다, 너무 조급하게 이번 선거결정든이 이뤄졌다 .  
 
 
 

“ 제주의 선거연합은                                       ” 
 

 

- 어떻게? 
> 4차 토론회: 2022 지방선거, 제주에서 선거연합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토론이 합의로 향하지 못하고 분열과 상호 비난으로 귀결되는 것은 역설적

으로 당 안에 졲재하는 서로 다른 견해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곤란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곤란은 궁극적으로 녹색의 가치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모호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다.  

 

더구나 녹색당 안에는 모호한 이념적 지향 아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들이 모여있다.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교조적 원칙은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마음들이 만나 논의하고 토론하고 대결하면서 공통의 지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설정이 필요했지만 녹색당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념적으로 느슨했다.  

 

한 마디로 다양한 입장들 사이의 종합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을 녹색전환을 향한 투쟁으로 모아내는 대항헤게모니

를 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